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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말과의 교감 속에서 형성되는 치유와 회복 경험의 의미를 승마 참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있는 승마 참여자 7명을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하고,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후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와 전문가 논의(peer debriefing)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승마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서적 안정, 자신감 및 외향성 증가, 스트레스 해소 등의 심리적 치유⋅회복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말과의 관계 속에서 교감을 통한 관계적 회복과 윤리적 성찰 경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애착과 치유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승마 경험을 개인의 심리적 치유⋅회복뿐 아니라 말과의 교감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애착, 관계적 회복, 그리고 윤리적 성찰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계 경험으로 이해함으로써, 말 기반 여가의 치유⋅회복 가치와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초록
          
        

        
          This study aimed to explore in depth the meaning of healing and recovery experience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with horses from the perspective of equestrian participants. To this end, seven equestrian participants who had continuous interaction experiences with horses were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 validity of the interpretations was ensured through member checking and peer debrief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through equestrian activities, participants experienced psychological healing and recovery, including emotional stability, increased confidence and extroversion, and stress relief. In addition, participants perceived relational recovery and ethical reflec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empathy in their relationships with horses, and they also experienced emotional attachment and healing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them.

          This study understands equestrian experiences not only as individual psychological healing and recovery but also as integrated relational experiences that include emotional attachment, relational recovery, and ethical reflection formed through interactions with horses. By doing so, the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healing and restorative value of horse-based leisure and for research on human–anim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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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말은 단순한 스포츠 파트너나 도구가 아니라, 승마 참여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주고받는 관계적 존재이다(박정은, 2015; Scopa et al., 2019). 승마 현장에서 참여자들은 말의 눈빛, 호흡, 움직임, 미세한 반응을 해석하며 자신과 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위로, 안정, 애착, 책임, 그리고 때로는 미안함과 갈등까지 동반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말과의 관계 경험은 승마를 기술 습득이나 신체 활동 차원을 넘어, 인간–동물 관계(Human–Animal Interaction, HAI)를 중심으로 한 심리⋅정서적 경험의 장으로 확장된다(Scopa et al., 2019). 특히, 승마는 단순한 운동 참여와 달리 인간과 동물 간 상호작용이 결합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경험 맥락을 형성한다. 참여자는 말의 반응과 정서 상태를 해석하고 이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교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치유와 회복 경험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불안 감소, 정서적 안정, 사회적 유대감 증진, 자기효능감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rkies et al., 2024). 특히, 말은 인간의 정서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조율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말과의 상호작용은 심리치유, 정서 조절, 자기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로 논의되어 왔다(심다혜 외, 2025).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말 기반 심리치유(equine-assisted therapy)와 말 매개 활동(equine-assisted activities)에 관한 연구는 주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및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에 집중되었다(강정현 외, 2007; 장연식 외,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승마를 ‘치료 도구’ 또는 ‘중재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일상적 승마 참여자가 말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정서적 경험을 형성하고, 그 경험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승마 참여와 같은 여가 경험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큰 틀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Kelly, 2019), 삶의 의미 구성(Iso-Ahola & Baumeister, 2023), 자기 이해와 성장(Cohen, 2013)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는 개인이 정서적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성찰하며,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심리적⋅정서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승마 참여는 신체 활동, 자연환경, 그리고 생명체인 말과의 상호작용이 결합된 형태로, 참여자에게 치유⋅회복 경험과 관계적 의미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맥락을 제공한다. 여기서 동물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치유(healing)는 단순한 기분전환을 넘어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녕감 증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촉진되는 경험적 과정으로 논의되어 왔으며(양가영 외, 2024; Yakimiki et al., 2019), 회복(recovery)은 이러한 치유 경험이 시간 속에서 축적되며 일상기능⋅관계⋅역할 수행으로 일반화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적 변화를 의미한다(김두경, 김윤주, 송지희, 2020; Kellogg & Brockett-Walker, 2025). 즉, 치유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즉각적⋅경험적 정서 변화에 가깝다면, 회복은 그 경험이 누적되며 삶의 기능과 의미가 재조직되는 과정적⋅장기적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교감(communion)은 단순한 호감이나 애착의 감정에 한정되기보다, 참여자가 말의 미세한 반응을 해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적⋅상호작용적 경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Stergiou et al., 2017). 이러한 말과의 지속적인 교감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과 관계 경험은, 승마를 참여자의 치유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의 장으로 위치시킨다(Stergiou et al., 2017).

      나아가 인간과 말과의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에 그치지 않고, 돌봄, 책임, 이용, 통제, 애정이 교차하는 윤리적 관계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다(Javanaud, 2022). 말은 인간에게 위로와 안정, 성취감을 제공하는 존재인 동시에, 노동과 훈련,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말 기반 연구는 이러한 윤리적 긴장과 복합적 감정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채, 주로 긍정적 효과나 치료적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승마 참여자가 말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책임감, 갈등, 윤리적 고민은 말과의 교감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질적 탐구는 매우 제한적이다(Javanaud, 2022). 기존 연구들은 재활승마나 말 매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감소,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고해 왔다(Bachi, 2012; Stergiou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일상적 승마 참여자가 말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치유와 회복 경험을 형성하고 이를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이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지닌 승마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승마 경험을 통해 어떠한 심리적⋅정서적⋅회복 경험을 형성하고, 말과의 관계를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승마 참여자의 경험 세계를 질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말 기반 여가활동의 가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말 매개 치유⋅회복 심리 연구 및 인간–동물 관계 논의에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승마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치유 및 심리적 회복 경험의 양상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승마 참여자들은 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교감을 경험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 정서적 치유, 삶의 변화 경험을 인식하고 있는 승마 참여자를 대상으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마 활동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둘째, 말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 위로, 심리적 치유 경험을 인식하고 있는 자. 셋째, 말을 소유한 경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돌봄⋅관리 경험을 보유한 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총 7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나이
              	경력
            

          
          
            	JH
            	남
            	32세
            	22년
          

          
            	JY
            	여
            	30세
            	13년
          

          
            	LS
            	여
            	35세
            	14년
          

          
            	SA
            	여
            	21세
            	6년
          

          
            	SH
            	남
            	29세
            	16년
          

          
            	SY
            	여
            	20세
            	6년
          

          
            	YR
            	여
            	29세
            	14년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5년 11월에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관점, 생각 및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 질문지는 말과의 상호작용 경험, 정서적 변화, 심리적 치유 경험, 애착 및 신뢰 형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승마장, 승마장 인근)에서 1:1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대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하여 면담 시작 이전에 일상적인 대화나 공통된 주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면담 시작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후 동의를 얻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면담 이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반구조화 질문지 주요 내용
          
          

        

        
          
            
              	주제
              	질문 내용
            

          
          
            	승마경험
            	승마참여의 의미, 자신에 대한 생각변화 등
          

          
            	심리적 치유· 회복 경험
            	승마 참여 이후 내면 치유 경험, 회복 경험, 삶의 의미, 정서 상태 등
          

          
            	말과의 상호작용
            	말과의 교감 의미, 말의 반응과 행동, 상호작용 과정 및 삶에서의 의미, 특별했던 순간, 말에 대한 책임감 등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승마 참여자가 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inductive content analysis) 접근을 적용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경험의 구조를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Elo & Kyngäs, 2008; Hsieh & Shannon, 2005). 본 연구에서는 승마 참여자의 치유 및 교감 경험의 의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도출하는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사전에 범주나 이론적 틀을 설정하지 않고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바탕으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2013).

        면담 녹음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 처리하였다.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참여자의 경험과 감정을 드러내는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진술을 묶어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위범주를 통합⋅비교하여 상위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범주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이 자료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미를 해석하고 범주화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이해나 편향이 분석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원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확보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통해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면담 전사자료와 주제 및 범주를 요약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해석이 의미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가 설명이 제시된 내용을 분석에 반영하여 코드와 범주를 보완하였다. 또한, 분석의 적절성과 편향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여가학 전공 교수 1인 및 박사학위 전공자 1인과의 논의를 통해 분석 과정과 주제 도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논의와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해석의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범주가 원자료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치유 및 회복 경험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승마 참여자들이 승마 활동을 통해 형성하는 치유 및 회복 경험의 양상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힐링, 자신감 및 외향성의 변화,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마를 통해 형성되는 치유 및 회복 경험을 세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1) 정서적 안정
          연구참여자들은 말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말의 반응을 살피고, 상태를 관찰하며, 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승마 활동을 단순한 신체 활동으로 인식하기보다, 말이라는 생명체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이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승마 경험에서 나타나는 치유감은 활동 수행의 결과라기보다, 말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만히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혹은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하는 말이 있으면 막 달래주게 되고 서로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거에서 약간 설렘이 오지 않나 싶어요. 처음 말을 만져보는 순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통한다는 것이 힐링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YR)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보니까 괜히 나도 편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SH)
            “말이랑 산책을 갈 때 되게 힐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걱정들을 다 다른 데 두고 오는 느낌.”(JH)
          

          선행연구에서도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불안 감소, 정서 안정, 심리적 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석일, 박정은, 2015). 특히 말 기반 활동은 말의 크기, 체온, 호흡, 움직임의 리듬, 비언어적 반응과 같은 감각적 요소를 통해 인간의 정서 조절과 안정 상태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Bachi, 2012; Hallberg, 2008).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이 말과 ‘무언의 상호작용’을 하거나 말의 일상적 모습만을 바라보는 과정에서도 힐링을 경험한다고 진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승마에서의 정서적 안정이 활동 수행의 부산물이 아니라, 말이라는 존재와 관계 맺는 과정 그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핵심 경험임을 시사한다.

        

        
          2) 자신감 및 외향성 증가
          연구참여자들은 승마 경험 이후 성격이 보다 외향적으로 변화하고, 전반적인 자신감이 증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말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승마 환경에서의 사회적 경험, 그리고 신체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자기 인식과 성격 특성 전반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승마 환경이 단순한 스포츠 활동의 장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표현의 경험을 제공하는 맥락임을 시사한다. 특히 말과의 상호작용과 승마장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참여자의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말 타기 전에는 엄청 내성적이고 약간 거리를 두는 듯 한 그게 있었는데, 말을 타면서 좀 더 열린 것 같아요. 제 성격도 약간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활동적이니까 성격도 약간 바뀌고”(SY)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말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인터뷰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JY)
            “훨씬 더 자신감이 많아졌고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더 많이 대범해지고 더 많이 자신감도 쌓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JH)
          

          선행연구에서도 말 기반 활동은 자기효능감, 자신감,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rgon, 2011; Bachi, 2013). 특히 Bachi(2013)는 말과의 상호작용 과정이 참여자의 자기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정서 표현과 대인관계 개방성을 확장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말 매개 심리치료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경희 외, 2017).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승마를 통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승마가 심리적 회복을 넘어 개인의 성격 특성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스트레스 해소
          연구참여자들은 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적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특히 말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사고가 차단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말의 행동을 바라보거나 승마에 몰입하는 동안 일상 문제로부터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요인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 나타났다.

          
            “말의 귀여운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말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하는 것 같아요.”(YR)
            “특히 말들이 방목되어 있을 때 그냥 뛰어노는 걸 보면 제 스트레스가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말 타는 순간에만 이라도 스트레스를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SY)
            “학교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말만 타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말 타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SA)
          

          선행연구에서도 동물매개활동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회복에 효과적인 중재로 보고되고 있으며(Fine, 2019; Pendry & Roeter, 2013), 특히 말 기반 활동은 신체적 몰입과 정서적 교감이 결합되면서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제시된다(Bachi, 2012). 국내 연구에서도 김석일, 박정은(2015)은 승마 참여 과정에서의 몰입과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스트레스 해소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말에게 주의를 집중하며 일상적 사고에서 이탈하는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detachment)’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말과의 교감
        두 번째 연구문제는 승마 참여자가 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교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말과의 교감은 정서적 유대 형성에 그치지 않고, 관계가 안정되고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윤리적 고민까지 포함하는 관계적 경험이었으며, 참여자들은 말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정서적 애착과 치유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감은 참여자의 치유 경험을 지탱하는 핵심 맥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과의 교감을 세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1) 교감을 통한 관계적 회복
          연구참여자들은 말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돌봄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안정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를 단순한 운동 파트너를 넘어 정서적 유대와 책임감을 수반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말의 눈빛, 반응, 몸짓, 행동 변화를 통해 말이 자신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말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 말이 생기면서 약간 자식 생긴 것 같은 기분을 좀 알 것 같은? 뭔가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평생을 돌봐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LS)
            “솔질을 할 때 빤히 쳐다보는 그 눈빛이 있는데 뭔가 알아봐 주는 듯 한 느낌이 들었고, 자기를 케어해 준다는 걸 아는 건지 가만히 기다리고 끝나면 와서 만져달라고 해주고”(SY)
            “얘네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내가 데리고 다닐 때만큼은 무서워도 꾹 참고 같이 따라와 줄 때 얘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JY)
          

          선행연구에서도 인간–동물 관계는 반복적인 접촉과 돌봄 경험을 통해 애착이 형성되고 관계가 안정되며, 이러한 관계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ck & Katcher, 2003). 특히 돌봄과 책임 수행은 관계 몰입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제시되며(Zilcha-Mano et al., 2011), 말 기반 치유 연구에서는 말의 민감한 반응성과 비언어적 소통이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관계의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Bachi, 2012). 국내 연구에서도 말과의 관계 경험이 정서 안정, 책임감, 자기 인식 변화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우경희 외, 2017),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말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안정감과 상호작용의 흐름을 ‘기술 수행의 조건’이자 ‘관계적 성취’로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말과의 교감이 승마 경험 전반의 정서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은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과 역할을 재인식하게 하며, 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책임감과 관계적 안정의 경험은 개인의 정서와 관계 인식을 재조직하는 회복적 경험(recovery experience)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윤리적 성찰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말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미안함, 책임감, 갈등, 윤리적 고민을 동반한 교감 경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말을 통해 위로와 안정감을 얻는 동시에, 인간이 말에게 노동, 훈련, 통제를 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말과의 교감을 일방적 치유 관계가 아닌 돌봄과 이용, 애정과 통제,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즉 참여자들로 하여금 윤리적 성찰을 하게 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말과의 교감이 단순한 정서적 유대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긴장과 책임 의식을 함께 포함하는 경험임을 보여준다. 즉 승마 참여자들은 말에게서 치유를 경험하는 동시에, 인간이 말을 이용하는 구조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미안한 게 큰 것 같아요. 말들이 해준 노력만큼을 저희가 줄 수는 없잖아요.”(SY)
            “말들을 운동만 하고 쌩 가버리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함부로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아요.”(SH)
            “채찍을 말들한테 쓸 때 많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안전과 트레이닝을 위해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될 때였던 것 같아요.”(JH)
          

          선행연구에서도 말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권력, 책임, 돌봄, 윤리적 성찰을 포함하는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Birke, 2007). 특히 Brandt(2004)는 인간이 말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참여자가 애착과 동시에 죄책감, 책임감,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안함과 윤리적 고민을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말과의 교감이 정서적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동물 관계의 비대칭성과 이용 구조를 성찰하게 만드는 윤리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승마 참여가 치유적 여가인 동시에, 참여자에게 관계적 책임성과 도덕적 감수성을 요구하는 경험임을 시사한다.

        

        
          3) 정서적 애착과 치유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말과의 관계 속에서 강한 정서적 애착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슬픔, 우울, 외로움과 같은 감정 상태에서 말이 심리적 위로와 치유의 대상으로 기능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말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정서적 해소와 위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엄청 공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뭔가 말이라는 동물에 한에서는 막 계속 눈물도 나고 하는 거예요. 이별 같은, 그냥 그 말이랑 멀어진다는 생각만 들어도”(SY)
            “슬프거나 그래서 마방가서 울 때 말이 다가와가지고 위로해 주고 그럴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SA)
            “혼자 되게 우울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혼자 말한테 가가지고 막 울고 이러면서 혼자서 치유받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LS)
          

          선행연구에서도 인간은 동물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동물은 정서 조절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Beck & Katcher, 2003; Zilcha-Mano et al., 2011). 특히 말 기반 심리치유 연구에서는 말이 감정 투사의 대상이자 ‘안전기지(safe base)’로 작용하여, 개인이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적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다고 설명된다(Bachi, 2012; Karol, 2007).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이 말 앞에서 울고, 위로를 느끼며, 혼자만의 치유 경험을 형성했다고 진술한 결과를 지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말과의 애착 형성이 단순한 호감 수준을 넘어, 개인의 취약한 정서 상태를 지지하는 관계적 치유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승마 참여자가 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승마 경험을 통해 어떠한 심리적⋅정서적⋅회복 경험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말과의 관계를 어떠한 교감의 의미로 해석하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승마 참여자들은 말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힐링, 자신감 및 외향성 증가, 스트레스 해소 등의 ‘심리적인 치유와 회복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말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사고로부터 이탈하는 경험이 나타나며, 이는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조절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말과의 교감은 관계의 안정과 윤리적 성찰을 포함하는 ‘관계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돌봄과 상호작용을 통해 말과의 관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훈련⋅통제⋅이용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미안함과 책임감, 갈등을 경험하며 윤리적 고민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말과의 교감을 통하여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고 관계적 치유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승마의 치유⋅회복 경험이 단지 긍정 정서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 맺기와 책임 수행, 그리고 윤리적 인식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형성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말 기반 여가를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차원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일상적 참여자의 관계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천적으로는 (1) 승마 프로그램 설계 시 기술 훈련뿐 아니라 돌봄⋅상호작용⋅정서 조절을 포함한 관계 중심 요소를 강화하고, (2) 참여자가 경험하는 애착과 윤리적 갈등을 안전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탐색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참여자의 경력⋅역할(취미, 선수, 지도자, 마필관리 등)에 따른 경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집단을 확장하여 경험 유형을 비교⋅분석하고, 말 소유 및 돌봄의 강도, 참여 맥락(취미/직업),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치유⋅회복 메커니즘의 차이를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적 교감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동물 관계 윤리, 돌봄 윤리 관점과 결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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